
설탕, 먹을 수 없는 시대 온다!
미국 , 설탕에서 수소 추출방법 개발 … 무공해 자동차 연료 활용

설탕을 연료로 넣고 달리는 무공해 연료전지 자동차가 조만간 등장할 전망이라고 미국 CNN 인터넷판이 8

월28일 보도했다.

미국 위스콘신대학 연구진은 과학잡지 네이처 8월29일자 최신호에 게재된 연구보고서에서 설탕을 구성하는

단당류인 포도당 용액에서 무공해 연료전지 차의 연료원인 수소를 추출하는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발견했다고

밝혔다.

연구팀장인 짐 뒤메식 위스콘신대 교수는 아직 실험단계에 있지만 곧 실용화할 수 있을 것이며, 수소를 얻

기 위해 옥수수 같은 식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대체에너지 방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

방법 이라고 주장했다.

연구진에 따르면, 포도당 용액을 섭씨 200도까지 가열한 뒤 백금 촉매제로 통과시키면 수소와 이산화탄소로

분해된다. 여기서 얻은 수소를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깨끗한 대체에너지인 연료전지에 파이프를 통해 주

입하면 된다. 이산화탄소는 대기로 배출되며 식물이 이를 흡수해 산소로 전환시키게 된다.

뒤메식 교수는 제조과정이 매우 단순하며 해로운 부산물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데,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생

물분해작용을 통해 어차피 대기 속으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당 분해과정에서 과잉 배출되지는 않는다

고 강조했다.

그러나 설탕 분해로 무공해 연료를 얻는 과정은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하고, 촉매의 퇴화를 방지하고 전환

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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